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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8. 13.(목) 09:00

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 관세청,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선박 부품용 주형, 기능성 섬유의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목)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 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 8%)으로 결정하였다.

 *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인 러더(Rudder)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

< 쟁점물품 > <생산품(Rudder Stock 잉곳) > < 완제품(Rudder Stock)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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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mm에서 최대 13,876mm까지 크게 늘어나고,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잉곳 제조용 주형’

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례는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하여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를,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제5503.30-1000호, 

기본8%),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 < 화학구조 변화 >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 과정에서 PAN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되어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점,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소재 

분야의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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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

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담당 부서 심사국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70)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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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INGOT MOULD 8454.20-0000 (기본 8%)

2 Loma Metal Detector 8543.70-9020 (기본 8%)

3 알루미늄 접합 배관 8415.90-0000 (한·중FTA 0%)

4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 5503.90-0000 (기본 8%)

5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911.40-0000 (기본 8%)

6 NYLON NIB 5609.00-3000 (기본 8%)

7 JOURNAL KIT BEAR`G 8708.99-9000 (기본 8%)

8 건조링홍고추후레이크 0904.21-0000 (기본 50%)

9 친환경 액상 제설제 3820.00-2000 (WTO양허 6.5%)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v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v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